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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동정

…

차기 검찰총장이 윤석열(59세, 사법시험 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장으로 지

명됨에 따라 검찰 내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

된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58세, 사

법시험 제28회, 사법연수원 18기)보다 연수

원 기수가 5년 늦어 19~23기가 줄줄이 사퇴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23기 검찰 주요 인사는 봉욱(54세, 사

법시험 제29회, 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56세, 사법시험 제30회, 

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세, 

사법시험 제30회, 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

검장 등이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

스에 “현재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쓴소리를 한 윤웅걸 전주지검장

(53세, 사법시험 제31회, 사법연수원 21기)

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표를 의식한 수

사권 조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

낸 송인택(56세, 사법시험 제31회, 사법연수

원 21기) 울산지검장도 모두 윤 지검장의 선

배다.

검찰 내 고검장·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있

는 19~22기는 20명 가량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윤 지검장 발탁으로 주요 보직 인

사들은 바로 사표를 내겠지만 1~2년 내에 나

갈 검찰 고위직까지 감안하면 사퇴 인사가 

100여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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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바뀌

고 있어 사임할 검찰 간부가 생각보다 적을 가

능성도 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21~22

기는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23기인 동기들

은 그대로 남는다면 사임할 대상은 19~20기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변

호사는 “검찰도 기수 문화를 고집하는 문화에

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년인 만 63세를 끝

까지 지키면서 내부에서 쓴소리를 해야 검찰 

조직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이 

19~23기 검찰 간주 대부분보다 연배가 높다

는 것도 분위 변화의 요인이 될수 있다.

윤 지검장은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이 

된다. 1988년 이전에도 고검장을 거치지 않

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이 된 사례는 1981

년 정치근(고등고시 제8회) 검찰총장을 제외

하고는 사례가 없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

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

탁됐다.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에 따라 지금까지 서

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과 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현대·

기아차 엔진결함 의혹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도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법관에 대한 수사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